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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엔북한인권사무소 열었나, 안 열었나. 직원들은 재택근무 중?

□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(새누리당 수석대변인, 경기 포천·연천)은 북한인권

사무소가 지난 6월 23일에 개소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의 임차 계약 체결이 완료되

지 않아 사무실이 없는 직원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. 

□ 9월 6일,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방문했지만 갈 곳이 없다. 서

울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이후에도 사무실이 없기 때문이다. 이번 방한기간동안 북한 인

권침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, 정부 관계자들과 서울에서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

북한인권사무소는 아직도 문을 열지 못 한 상황에서 손님을 맞게 되었다. 

□ 지난 5월 22일 유엔과 외교부가 북한인권사무소 설립 교환각서를 체결하였고, 6월 23일 자이

드 유엔 인권 최고대표를 비롯해 윤병세 장관 등이 참석한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식이 열

렸다. 이후 6월 25일,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

문제 등의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. 

□ 김영우 의원은 “본 의원이 북한인권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인권문제 현안을 논의해보고자 관

련부처인 외교부에 문의를 하였는데,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아직 입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

다.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개소식을 가진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식을 가진지 두 달여가 

지난 지금까지도 사무소 임차 계약 체결 절차 중이라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사실에 놀랐

다”며, “현재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안다. 서울

에 머무는 동안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북한인권사무소가 건물에 입주

조차 못하고 있고 아직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웃픈 현실이다”며, “외교부 장

관이 개소식에 직접 참석한 만큼 지금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관

련 부처로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”며 문제점을 지적했다.

□ 또한, 김영우 의원은 “올해 북한이 우리 국민 2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. 탈북민과 

이산가족, 납북자, 국군포로 문제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”며, 

“북한인권사무소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협업을 통

해 북한인권사무소를 제대로 운영하여, 북한인권 개선에 이바지를 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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